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남기고싶은인연
⑦ 스님 사형수 차순석

“사형집행되면소로다시태어나고싶어요”

비록 죄를 짓고 수감된 재소자들이지만, 그 뼈

아픈인연에도들어주어야할이유와사연들이있

다. 그들중그누구도죄를짓고싶은사람은없었

다. 또한 자신이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해본 사

람도 없었다. 사형수 차순석 씨 역시 마찬가지였

다. 그는교도소에서출가한최초의사형수였다. 

1989년 대구교도소에서 사형수 차순석(당시 31

세) 씨를 처음 만났다. 어느 날, 사형수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1987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사

형수가 된 차 씨였다.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의 책을 읽고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비슷해 편

지를 쓰게 됐다고 했다. ‘스님, 제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라는구절에아무일도할수없었다. 

그의죄목은‘미성년자유괴및살해’였다. 1987

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죄목의‘미성년

자’는차씨처남의아들이었다. 그가그토록끔찍

한죄를지은것은아내와의불화에서시작됐다. 

경남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양동마을. 차순석

은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의

령군의 4H클럽 회장과 청년회장, 새마을 지도자

를몇년씩맡아할정도로모범적인청년이자농

군이었다.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는

합천 태생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의 불

행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신혼의 단꿈은 짧

았다. 친정이 부산이었던 그의 아내는 도시생활

에 익숙해 있었다. 농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그

의 아내는 하루하루 불평이 쌓여갔다. 아내의 불

평은 결혼 한지 10년이 지나, 두 딸과 막내아들까

지세아이를낳고서도이어졌다. 점점더해갔다.

결국 그는 아내의뜻에 따라 세 아이들과 함께 도

시로 나갔다. 하지만 농사밖에 모르는 그가 도시

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판의잡일과 공장 직

공뿐이었다. 이번엔 차 씨가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몇 달 만에 아내를 설득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내의 도시생

활에대한미련은여전했다. 

한창 바쁜 농번기였다. 그의 아내는 젖먹이 아

들을 떼어놓고 친정 부산에 다녀오겠다며 길을

나섰다. 이틀만 다녀오겠다던 그의 아내는 일주

일 만에 돌아와 당장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 이혼

하겠다고했다. 너무나화가난차씨는아내의얼

굴을 때렸다. 그의 아내는 퉁퉁 부운 얼굴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젖먹이 아들이 울기 시작했다.

차 씨는 기가 막혔다. 며칠 뒤, 그의 처남들이 그

를 찾아왔다. 평소에도 차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

했던 처남들이었다. 그의 아내는 행방불명 상태

였다. 폭행을 당하고 친정으로 내려온 여동생이

행방불명까지 되었으니 처남들 역시 이성을 잃고

차 씨를 찾아온 것이다. 차 씨의 아내는 큰 처남

집에 있었다. 결국 차 씨는 합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었다. 

아직 젖을 떼지 않은 막내가 매일 울었다. 보름

을넘게차씨는젖동냥을다녔다. 울다지친아들

의얼굴을보며그는하염없이울었다. 그는할수

없이 막내를 업고 아내를 찾아갔다. 그러나 처남

집에 도착한 차 씨는 아내를 만나지도 못한 채 문

전박대를당했다. 젖한번물려보지못하고차씨

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씨는 아이를 업은 채로 술을 들이켰다. 집에 간신

히도착했지만그는제정신이아니었다. 우는아이

곁에서뜬눈으로밤을샌그는칼을집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처남 집으로 향했다. 처남은 없고 아

이들만있었다. 그리고비극이일어나고말았다. 

차 씨가 처남의 아이들을 유괴했지만 그가 처

음부터 아이들에게 끔찍한 짓을 하려했던 것은

아니었다. 똑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처남

의 처사가 너무나 괘씸했다. 똑 같은 심정을 느껴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어이없고 끔찍하기 짝이

없는죽음까지이어진것이다. 

수감번호 1324. 차순석. 그는 사각의 좁은 감방

안에서 매일 예불을 올리고 지장경과 금강경을

독송했다. 그리고 사흘에 한 번씩 나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불법에 기댔던 그는 1990년 9월 4일, 국내 최초로

교도서에서 출가한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정초

우스님으로부터 10계와불명(진공)을받았다. 차

씨는 재소자들에게 설법을 해주며 힘겨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감방청소 등 궂은 일은 항상

앞장서서 했다. 동료들은 자신들에게 들어온 영

치금을 차 씨에게 주기도 했고, 그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차 씨는 자

신에게 들어온 영치금을 모아 불우한 이웃에게

보냈다. 그의 영치금은 당시 병마와 싸우며 일본

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던 前 프로레슬러 김

일 씨에게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사연을 들은 김

일 씨는 그 돈을 차마 받을 수 없었다. 그 돈은 다

시차씨의아이들에게장학금으로돌아갔다. 

1995년 차 씨의 형이 집행됐다. 나를 비롯해 많

은 이들이 그의 구명운동을 폈지만 쉽지 않은 일

이었다. 아이를 유괴하고 살해했다. 노태우 전 대

통령의 장모까지 나섰지만 결국 차 씨는 죽음으

로 죄를 씻어야 했다. 그는 마지막에“소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생애서 열심히 일

하다죽어서몸으로보시하고싶다”고했다. 다음

생뿐만 아니라 10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했다. 그

리고 그 다음 생에는스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오

고 싶다고 했다.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10

생의 인연을 놓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인연 인연이

간단할수없는일이다. 정리=박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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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의영치금을받은김일씨는그돈을다시차씨아이들의장학금으로돌려줬다. 

최초의교도소출가사형수

초우스님으로부터10계, 불명받아

영치금김일씨, 불우이웃에회향

차씨아이들에게다시돌아와

⑦ 고등학교 은사님·법산스님

법산 스님은 웃음이 법문인 스님이시다. 동국대 정각원에서‘자아와 명상’시

간이었다. 만학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학생 신분이기에 수업 시간에 모자 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나는 적잖이 난감했다. 자아와 명상시

간이지만나는내머리에이고있는모자를내려놓아야할지계속쓰고있어야할

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수업이 끝나자 스님 방에 가서 차

한 잔 하자고 하시는 말씀에 순간 나를 풀어 주시려는구나 하는 마음 또한 들었

다. 스님께서는 모자 쓴 내 모습이 밝고 단정해서 좋다고 하시며 덕담까지 담아

차한잔을내주셨다. 

고등학교은사님인권오희선생님은카톨릭신자이시다. 세상에서처음으로나

에게“당신은 신사임당이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로 아내로 몸과 마음가짐을 현숙

하게가지도록해주신분이다. 내가또래들과다르게성숙한부분이있었던것은

상담교사인 선생님 곁에서 조교처럼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상담해 주

셨던 것을 귀동냥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몸짓을 해야 상대방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으며, 내가말을하는것보다는상대방의말을많이들어주는것이진정한상담

이라는것을선생님께배운것같다. 

이란 보살의‘밥짓는소리’

◀

▶

〈牛〉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禪禪農農敎敎團團
宗宗務務法法人人 우리불교 曹 溪 宗

불교국가간문화교류를통한힐링불교의재탄생으로
더큰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 사진 안,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발급하실분은필히타종단수계첩및승려증사본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후발급증명서
◇승려증(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입종안내


